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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ntal health level, way of stress coping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using SNS. Data were collected using 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scale, and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modified from 301 undergraduate students 
in 4 universities in Busan and through onlin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WIN 21.0. On average, mental health level was 
35.6 out of 70 points, and the students using SNS use more active coping than passive coping as way of 
stress coping. The factor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mental health were gender, and number of 
person contacted on offline within online counterparts, and with problem-focused coping were gender, 
preferred types of SNS, period of use, and hours per day on SNS, with social support seeking were 
preferred types of SNS, hours per day on SNS, and number of online counterparts, with emotion-focused 
coping were grade, instruments types for using SNS, and hours per day on SNS and with wishful thought 
were instruments types for using SNS, and hours per day on SN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stress coping type. Based on the results, future research needs to develop 
positive SNS usage strategies to improve the mental well-being and ways of coping in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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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온라인상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서비스(Sim Soo-Hyun, 2014)로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SNS 이용

률은 39.9%로 2013년 31.3%에 비해 8.6%나 증가

하였다. 연령별 SNS 이용률은 20대(74.4%), 30대

(61.0%), 10대(53.9%), 40대(43.7%)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았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2015). 또한 기업이 채용자의 

SNS 활용능력을 보고 채용하거나 SNS를 통해 

직접 채용자에게 입사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 

취직․구직 연령대인 20대의 SNS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유인이 있다(KISDI, 2013a). 이에 20대가 

주구성원인 대학생의 SNS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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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Kim 
Hyeon-Jeong, 2013)으로 SNS 이용자들은 사회적

인 관계 확장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특히 

특정인만 선별해 공개하는 폐쇄형 SNS를 선호하

는 30대 이상의 이용자들에 비해 10대와 20대에

서는 교류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폐쇄형 SNS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페이스

북 등의 개방형 SNS도 병행해 활용함으로써 

SNS를 통한 사회관계 확대에 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KISDI, 2013b; KISDI, 2014). SNS 이용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대생들이 외

로움을 경험할 때 더욱 SNS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Choi Han-naᆞIm Suk-Hui & Kim 
Gyo-Heon, 2013).

SNS 이용자들은 SNS 이용에 따라 댓글이나 

좋아요 등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부

정적으로 평가할까봐,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사

람이 내 개인적 이야기를 알게 될까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실속이 없을까봐 등을 걱정하며 피

로감을 느꼈고, 업무나 과업 중에 수시로 연락이 

오거나 수많은 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새로운 서비스나 미디어 기기 이용법 습득 

등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Kim Myeong-Soo, 
2011; KISDI, 2013b). 또한 가상세계에서의 커뮤

니케이션은 보이는 관계와 숨겨진 관계 그리고 

의도된 관계를 통해 오히려 대인관계의 상호작용

을 감소시키고, 또 다른 외로움, 고독, 우울감과 

소외를 발생시켰다(KISDI, 2013b; KISDI, 2014; 
NieᆞHillygus & Erbring, 2002). 이에 본 연구에서

는 SNS 이용자들이 가지는 정서적, 심리적, 사회

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적 웰빙’을 조

사하고자 한다.
정신적 웰빙은 개인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삶을 

평가하는 다앙한 방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Diener & Tov, 2012)으로, 행복보다는 좀 더 넓

은 의미로 사용된다(Veenhoven, 2012). 또한 정서

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적 웰빙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 불안, 분노 등

의 부정 정서를 보다 적게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Kim Mi-Hyang, 2014). 정신적 웰빙 중 정서적 웰

빙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즐거움, 편안함과 같

은 긍정 정서와 두려움,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로 이루어지고, 심리적 웰빙은 환경의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적, 자기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웰빙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기능에 관한 주관적 

평가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실현, 사회적 기여, 
사회적 일치, 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진다(Kang 
Chan-Jo, 2012).

최근에는 SNS 이용에 대한 국내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으로는 청소년(Hong 
Ji-Eun & Kang Min-Ju, 2013), 장애인(Lee Ji-Yeon 
& Jeong Eun-Hee, 2012; Lee Hyun-MiᆞHong 
Soon-Goo & Kim Jong-Ki, 2012), SNS 이용자

(Jung Chul-Ho & Namn Su-Hyeon, 2011)가 주를 

이루고 있고, 종속변수로는 SNS 이용 실태

(KISDI, 2013a,c), SNS 중독(Cho Gyoo-Yeong & 
Kim Yun-Hee, 2014; Jo Da-Hyun, 2014), 정치참여

(Kang Jin-Suk & Kim Ji-Yeon, 2013), 대인관계

(Lee Ji-Yeon & Jeong Eun-Hee, 2012;), 자아존중

감(Hong Ji-Eun & Kang Min-Ju, 2013; Lee 
Ji-Yeon & Jeong Eun-Hee, 2012;) 등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SNS 이용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의 SNS 이용에 관한 연구와 SNS 이용,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대학

생들의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SNS를 이용하는 대

학생들의 정신적 웰빙 향상과 SNS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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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을 

파악한다.
나.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 수

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한다. 
다.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정신적 웰빙의 차이를 파

악한다.
라.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

이를 알아본다.
마.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SNS 이용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 수

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

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온라인 자료 

수집은 구글을 통해 제작한 설문지를 연구목적, 
설문 소요시간, 자발적 참여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블로그 등

에 게시하여 202부를 수거하였으며, 자료수집기

간은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이었다. 
오프라인 자료수집은 B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

를 연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자발적 동의서 서명과 언제든지 철회

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학생들이 서

명동의서와 설문지를 직접 자가 기입하게 한 후 

177부를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이었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온라인과 오프

라인으로 회수된 총 379부 설문지 중 응답이 불

성실한 설문지 43부와 ‘SNS를 이용하지 않는다’
고 대답한 설문지 35부를 제외하여 총 301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 

SNS 이용 특성,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

식으로 구성하였다. 

가. 일반적 특성 및 SNS 이용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전공, 학년, 성적 

등 5문항을, SNS 이용 특성에는 SNS 이용에 사

용하는 기기, 가장 선호하는 SNS 종류, SNS 이

용기간,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 일주일 SNS 
접속률, SNS 인맥 수, SNS 인맥 중 SNS를 통해

서만 유지되고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는 

인맥, SNS를 이용하는 이유 등 8문항을 포함하였

다. 선호하는 SNS 종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분

류하였으며 프로필기반서비스(페이스북, 마이스페

이스, 링크나우 등), 블로그(다음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등), 커뮤니티(다음카페, 네이버카페 등),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미투데이 등), 미니홈피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기타로 질문하였으나 

마이크로블로그, 미니홈피,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

가 없어 프로필기반서비스, 블로그, 커뮤니티 3가

지로 분류하여 결과에 제시하였다.

나. 정신적 웰빙

정신적 웰빙은 정서적 웰빙, 심리적 웰빙, 사회

적 웰빙을 포함하는 개념(Kim, Mi-Hyang, 2014)으
로 본 연구에서는 Keyes et al.(2008)가 개발한 정

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SF)를 번안하여 한국형으로 개발한 

Lim Young-Jin et al.(2012)의 한국판 정신적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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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K-MHC-SF)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
문항의 6점 척도로 정서적 웰빙(3문항), 심리적 

웰빙(5문항), 사회적 웰빙(6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점수의 범위는 0∼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웰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im 
Young-Jin et al.(2012)의 연구에서 정신적 웰빙과 

하부영역인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

빙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93, .88, .81, .90 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각각 .90, 
.90, .76, .86으로 나타났다.

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과 Lazarus 
(1985)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하여 Kim Jung-Hee와 Lee 
Chang-Ho(1988)가 개발하여 수정 보완한 62개 문

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적극적 대처(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대

처 포함), 소극적 대처(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Jung-Hee와 

Lee Chang-Ho(198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

은 .82-.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0-.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정신적 웰빙과 스

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구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LSD 검정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SNS 이용 특성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09(36.2)
Female 192(63.8)

Age(yr)
< 20  12(4.0)
20-25 261(86.7)≥ 26  28(9.3)

Major

Healthcare Sciences 150(49.8)
Science & Technology  76(25.3)
humanities & Society  41(13.6)
Business & Economics  12(4.0)
Art & Sport Science  22(7.3)

Grade

Freshman  77(25.6)
Sophomore  84(27.9)
Junior  86(28.6)
Senior  54(17.9)

School 
achievement

Upper 153(50.8)
Medium 126(41.9)
Lower  22(7.3)

SNS usage device Personal computer  12(4.0)
Smartphone 289(96.0)

Preferred SNS 
usage by service 
type

Profile-based service 260(86.4)
Blog  18(6.0)
Community  23(7.6)

SNS usage period 
(yr)

< 1  43(14.3)
≥1, <2  55(18.3)
≥ 2 203(67.4)

SNS usage hours 
per day

≤ 1 143(47.5)
2  76(25.2)
3  45(15.0)
≥4  37(12.3)

SNS usage 
frequency for a 
week

At least once a day 236(78.4)
5-6 times  40(13.3)
Less than 4 times  25(8.4)

Number of person 
socializing through 
SNS

< 50  42(14.0)
50-149  96(31.9)
≥ 150 163(54.2)

Number of person 
contacted on offline 
within them socializing 
through SNS

Seldom or never  77(25.6)
Half  75(24.9)
More than half 104(34.6)
Most  45(15.0)

Purpose of using 
SNS

Socialize & associate  13(4.3)
To know recent status of persons 
socializing on SNS  59(19.6)

In order not to be left behind   7(2.3)
To share information or knowledge  41(13.6)
For my hobbies & leisure 181(60.1)

<Table 1> Demographic & SNS Usage Characteristics 
(N=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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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s Range Minimum Maximum. M±SD 100 based score of mean

Mental health 0-70 13 67 35.6±11.5 50.9
  Emotional well-being 0-15 2 15 8.6±3.1 57.3
  Social well-being 0-25 2 25 11.2±4.6 44.8
  Psychological well-being 0-30 2 30 15.7±5.7 52.3

The ways of coping
Active
coping

Problem solving 21-84 29 84 56.8±8.5 56.9
Social support seeking 6-24 6 24 16.1±3.2 56.1

Passive
coping

Emotional relieving 23-92 40 92 58.2±8.2 50.7
Wishful thinking 13-52 17 48 33.5±5.5 54.8

<Table 2> Mental Health Level and The Ways of Coping                                    (N=30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63.8%로 많았고, 연령은 '20-25세'가 86.7%, 전공

은 '의료보건계열'이 49.8%, 학년은 '3학년'이 28.6%, 
성적은 '상'이 50.8%로 많았다.

SNS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SNS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 96.0%로 나타났으

며, 선호하는 SNS 종류는 '프로필기반서비스

(Facebook)'가 86.4%로 많았다. SNS의 이용기간은 

'2년 이상'이 67.4%, 하루 평균 SNS 이용시간은 

'1시간 이하'가 47.5%, 일주일 평균 SNS 접속률은 

'매일'이 78.4%, SNS 인맥수는 '150명 이상'이 

54.2%로 많았다. SNS에 인맥으로 등록되어 있지

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는 인맥이 '반 이상'이
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4.6%로 나타났으며, SNS
를 이용하는 이유는 '오락·여가·습관'이 60.1%로 

가장 많았고, ‘인맥의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9.6%)’, ‘업무·학업·정보구함(13.6%)’ 순으로 나

타났다.

2.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수준
정신적 웰빙은 70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고, 

하부요인인 정서적 웰빙은 15점 만점에 8.6점, 사

회적 웰빙은 25점 만점에 11.2점, 심리적 웰빙은 

30점 만점에 15.7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하부요인인 문제중심적 대처는 84점 만점

에 평균 56.8점, 사회적지지 대처는 24점 만점에 

평균 16.1점, 정서중심적 대처는 92점 만점에 평

균 58.2점, 그리고 소망적 사고는 52점 만점에 평

균 33.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3.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정
신적 웰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정신적 웰빙의 유의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는 <Table 3>과 같았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정신적 웰빙(t=3.117, 

p=.002)과 하부영역 중 사회적 웰빙(t=2.525, p=.013), 
심리적 웰빙(t=3.73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적은 정서적 웰빙

(F=4.438, p=.0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보다 남성의 정신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이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정서적 웰빙 점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SNS 이용 특성에서 가장 선호하는 SNS의 종

류는 사회적 웰빙(F=3.655, p=.027)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SNS 인맥 중 오프라

인으로 관리하지 않는 인맥에서는 정신적웰빙

(F=4.709, p=.004)과, 하위영역인 정서적 웰빙

(F=2.715, p=.045), 사회적 웰빙(F=4.184, p=.006), 
심리적 웰빙(F=3.684, p=.012) 모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즉 SNS 종류 중 블로그 이용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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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ental Health Level

Emotion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9.0±3.3 1.418

(.157)
12.2±5.6 2.525

(.013*)
17.3±5.9 3.739

(<.001*)
38.5±13.2 3.117

(.002*)Female 8.4±2.9 10.7±3.8 14.8±5.4 33.9±10.2

Age(yr)
< 20 9.6±1.2 1.350

(.261)

13.6±4.4 2.286
(.103)

19.1±5.4 2.189
(.114)

42.3±9.5 2.137
(.120)

20-25 8.5±3.1 11.2±4.5 15.6±5.7 35.3±11.4
≥ 26 9.3±3.7 10.2±5.0 15.4±6.1 34.6±13.4

Major

Healthcare Sciences 8.6±3.0

1.930
(.105)

11.0±4.0

1.996
(.095)

15.4±5.5

1.223
(.301)

34.9±10.4

2.064
(.085)

Science&Technology 9.0±3.2 11.8±5.5 16.4±6.2 37.2±13.3
humanities&Society 8.0±3.1 11.1±4.4 15.8±5.5 35.5±11.2
Gusiness&Economics 9.5±2.0 13.6±5.7 18.1±5.5 41.2±11.5
Art&Sport Science 7.1±3.3 9.6±4.4 14.4±5.6 31.0±11.8

Grade

Freshman 9.1±3.1
1.502
(.214)

11.6±4.7
0.230
(.875)

16.5±5.9
1.111
(.345)

37.2±11.8
0.970
(.407)

Sophomore 8.5±2.8 11.1±4.9 15.4±5.9 35.0±11.9
Junior 8.2±3.4 11.1±4.4 15.0±5.5 34.3±11.3
Senior 8.9±2.9 11.0±4.2 16.2±5.4 36.1±10.9

School 
achievement

Upper(a) 9.1±3.0 4.438
(.013*)

a>c

11.4±4.6 0.419
(.658)

16.2±5.4 2.884
(.057)

36.7±11.4 1.688
(.187)

Medium(b) 8.4±3.1 10.9±4.4 14.9±5.6 34.1±11.4
Lower(c) 7.2±2.7 11.3±5.2 17.3±7.4 35.8±12.6

SNS usage 
device

Personal computer 8.2±3.2 -0.522
(.602)

10.2±5.5 -0.798
(.425)

16.8±7.7 0.682
(.496)

35.2±15.2 0.014
(.906)Smartphone 8.6±3.1 11.3±4.6 15.7±5.6 35.6±11.4

Preferred SNS 
usage by service 
type

Profile-based service(a) 8.6±3.0
1.106
(.332)

11.5±4.5 3.655
(.027*)

a>b

15.9±5.7
1.377
(.254)

36.1±11.4
1.957
(.144)

Blog(b) 9.3±2.5 9.1±4.9 14.6±4.6 32.9±9.1
Community(c)  7.9±3.9 9.7±4.3 14.2±6.7 31.8±13.7

SNS usage 
period (yr)

< 1 9.0±3.2 0.820
(.442)

10.5±5.0 1.219
(.297)

15.7±6.1 0.048
(.953)

35.1±12.7 0.087
(.916)

≥1, <2 8.2±3.2 11.9±4.9 15.9±6.3 36.1±12.9
≥ 2 8.7±3.0 11.2±4.4 15.7±5.5 35.5±11.0

SNS usage 
hours per day

≤ 1 8.6±3.2
2.386
(.069)

11.3±4.6
0.350
(.789)

16.1±5.6
1.445
(.230)

36.0±11.4
1.054
(.369)

2 9.3±2.9 11.4±4.7 15.9±5.5 36.6±11.5
3 8.4±2.8 10.7±4.3 14.1±5.7 33.2±10.8
≥4 7.7±3.1 10.9±4.9 15.9±6.5 34.4±12.9

SNS usage 
frequency for a 
week

At least once a day 8.8±3.1 2.055
(.130)

11.4±4.6 1.043
(.354)

15.8±5.8 0.617
(.541)

35.9±11.8 1.146
(.319)

5-6 times 8.6±2.6 10.7±3.7 16.2±5.7 35.5±10.0
Less than 4 times 7.4±3.3 10.2±5.2 14.6±5.2 32.2±11.5

Number of 
person socializing 
through SNS

< 50 8.6±3.2 0.012
(.988)

11.0±4.7 0.069
(.933)

14.9±5.6 0.647
(.524)

34.5±12.4 0.230
(.795)

50-149 8.6±3.2 11.3±4.5 15.6±5.9 35.5±11.4
≥ 150 8.6±3.0 11.2±4.6 16.0±5.7 35.9±11.4

Number of 
person contacted 
on offline within 
them socializing 
through SNS

Seldom or never(a) 8.7±3.1
2.715
(.045*)
a,b,c>d

11.4±4.9
4.184
(.006*)
a,b,c>d

16.4±6.3
3.684
(.012*)
a,b,c>d

36.5±12.5
4.709
(.004*)
a,b,c>d

Half(b) 9.0±2.9 11.8±4.8 16.7±4.8 37.5±11.1
More than half(c) 8.8±2.9 11.6±4.4 15.6±5.7 35.9±10.6

Most(d) 7.5±3.5 9.0±3.6 13.4±5.6 29.9±11.2

Purpose of 
using SNS

Socialize & associate 7.9±3.1

0.650
(.628)

5.5±4.1

0.673
(.611)

14.4±6.4

0.600
(.663)

31.8±11.5

0.476
(.753)

To know recent status 
of persons socializing 
on SNS

8.5±3.4 11.7±4.0 15.8±5.0 36.1±10.4

In order not to be 
left behind 7.4±4.1 11.7±5.2 15.4±6.5 34.6±14.6

To share information 
or knowledge 8.4±3.3 11.3±5.2 16.8±6.2 36.6±12.6

For my hobbies & 
leisure 8.8±2.9 11.1±4.6 15.6±5.8 35.5±11.6

<Table 3> Mental Health Level according to Demographic & SNS Usage Characteristics         (N=3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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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기반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웰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SNS 인맥 중 오프라인으로 관

리하지 않는 인맥이 대부분인 경우가 정신적 웰

빙,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 점수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4.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스
트레스 대처방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이용 특성에 따

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의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Table 4>과 같았다.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문제중심적 대처

(t=2.771, p=.006)에서, 성적은 정서중심적 대처

(F=5.049, p=.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적이 '상'인 경우보다 '중'인 

경우에 정서중심적 대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다.
SNS 이용 특성에서 SNS 이용시 사용하는 기

기가 ‘스마트폰’인 경우에 정서 중심적 대처

(t=-3.206, p=.001)와 소망적 사고(t=-3.401, p=.004)
에서, 선호하는 SNS 종류가 ‘프로필기반서비스’
인 경우가 ‘블로그’인 경우보다 문제 중심적 대

처(F=6.044, p=.003)와 사회적지지 대처(F=5.909. 
p=.003)에서, SNS 이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

만’인 경우가 ‘2년 이상’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F=4.157. p=.017)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하

루 평균 SNS 이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1시간 이하’인 경우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

(F=5.114, p=.002), 사회적지지 대처(F=4.730, 
p=.003), 정서 중심적 대처(F=6.314, p<.001), 소망

적 사고(F=2.841, p=.038)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SNS 인맥이 ‘100명 내외’인 경우보

다 ‘150명 이상’일 때 사회적지지 대처(F=3.877, 
p=.022)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개인용 PC’
를 사용하는 대상자들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대상자들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

하였고, 블로그 이용자보다 프로필기반서비스 이

용자들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였

다.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을 골고루 사용하였

다. 

5. 대상자의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의 상관관계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SNS를 이용하는 대

학생의 정신적 웰빙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부 

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처(r=.422, p=<.001), 사회

적지지 대처(r=.383, p<.001), 소망적 사고(r=.193, 
p=.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정신적 웰빙의 하부영역 모두에서 문제중심

적 대처, 사회적지지 대처, 소망적 사고대처와 유

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대학생의 SNS 이용 

특성, 정신적 웰빙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고,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SNS 이용추이 및 이용

행태 분석(KISDI, 2015)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SNS 이용이 높은 연령층은 10대와 20대이었다. 
SNS를 이용하는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다른 이용 

기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활용도가 컸고, 10, 20대

의 SNS 서비스사 이용률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개방형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었으며, 20대

의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이 63.1분으로 조사된 

점들은 20대가 주구성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의 일반적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SNS의 이용률 증가폭은 

매우 큰 편으로 30, 40, 50대의 SNS 이용률이 

10%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10대에서 50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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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The ways of coping
Active coping Passive coping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Emotional 
relieving

Wishful
thinking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58.6±8.8 2.771

(.006*)
16.0±2.9 -0.424

(.672)
57.3±8.2 -1.428

(.154)
32.9±5.5 -1.309

(.192)Female 55.8±8.2 16.2±3.4 58.7±8.2 33.8±5.4

Age(yr)
< 20 58.7±9.0 0.459

(.632)

16.2±3.7 0.793
(.453)

60.7±8.6 0.635
(.532)

33.6±5.6 0.004
(.996)

20-25 56.6±8.8 16.2±3.1 58.2±8.1 33.4±5.5
≥ 26 57.5±5.9 15.4±3.7 57.5±9.2 33.5±5.4

Major

Healthcare Sciences 56.4±8.5

0.257
(.095)

16.3±3.4

1.340
(.255)

58.9±8.1

1.067
(.373)

33.9±5.6

1.491
(.205)

Science&Technology 56.9±9.4 15.9±3.2 56.6±8.5 32.6±5.4
humanities&Society 57.8±8.4 16.6±2.4 58.1±6.8 34.5±4.9
Gusiness&Economics 57.4±2.9 16.3±2.1 59.6±6.4 32.5±3.3
Art&Sport Science 56.6±8.5 14.8±3.5 58.9±10.6 32.2±6.5

Grade

Freshman 55.5±9.3
0.925
(.429)

16.2±3.4
0.187
(.905)

58.9±9.2
0.348
(.791)

33.8±6.4
0.203
(.895)

Sophomore 57.0±8.5 16.2±3.2 58.1±7.7 33.5±5.1
Junior 56.9±8.8 15.9±3.4 58.3±6.8 33.4±5.2
Senior 57.9±7.0 16.3±2.7 57.4±9.5 33.0±5.2

School 
achievement

Upper(a) 57.3±8.5
0.639
(.529)

16.4±3.0
1.340
(.263)

56.8±8.3 5.049
(.007*)

a<b

33.3±5.3
0.134
(.875)

Medium(b) 56.1±8.2 15.8±3.3 59.7±7.4 33.6±5.6
Lower(c) 57.1±10.9 16.5±4.2 60.0±10.5 33.8±6.5

SNS usage 
device

Personal computer 56.6±8.9 -0.076
(.939)

15.3±1.7 -1.715
(.108)

50.9±8.2 -3.206
(.001*)

30.1±3.4 -3.401
(.004*)Smartphone 56.8±8.5 16.2±3.3 58.5±8.1 33.6±5.5

Preferred SNS 
usage by service 
type

Profile-based service(a) 57.3±8.2 6.044
(.003*)

a>b

16.4±3.0 5.909
(.003*)

a>b

58.4±8.3
1.403
(.248)

33.7±5.3
2.720
(.068)

Blog(b) 50.4±9.9 13.9±3.3 55.1±4.5 30.9±6.3
Community(c) 55.4±9.5 15.3±4.6 58.7±8.5 32.3±6.4

SNS usage 
period (yr)

< 1(a) 57.2±7.3 4.157
(.017*)

b>c

16.3±3.2
0.104
(.902)

58.7±6.9
0.443
(.642)

34.2±5.4
0.554
(.575)

≥1, <2(b) 59.6±10.0 16.1±2.9 59.0±7.9 33.6±5.4
≥ 2 55.9±8.2 16.1±3.3 59.7±8.5 33.3±5.5

SNS usage hours 
per day

≤ 1(a) 56.5±8.1 5.114
(.002*)
a,b,d>c

a<d

15.6±3.0
4.730
(.003*)
a,c<b,d 

57.4±7.8
6.314

(<.001*)
a,b,c<d

33.0±5.1
2.841

(.038*)a,
c<d

2(b) 57.9±8.6 16.9±3.1 57.6±7.4 34.2±5.4
3(c) 53.1±9.3 15.5±3.4 57.8±8.2 32.2±6.4
≥4(d) 59.9±7.9 17.2±3.8 63.6±9.4 35.2±5.4

SNS usage 
frequency for a 
week

At least once a day 57.1±8.9 1.881
(.154)

16.2±3.3 0.428
(.652)

58.5±8.5 1.317
(.269)

33.6±5.5 0.819
(.442)

5-6 times 56.7±7.5 15.8±3.4 58.0±8.0 33.7±5.1
Less than 4 times 53.6±6.1 15.9±2.6 55.8±5.1 32.1±5.2

Number of person 
socializing 
through SNS

< 50(a) 54.9±6.3
1.179
(.309)

16.0±3.7 3.877
(.022*)

b<c

59.5±8.8
1.135
(.323)

33.6±4.7
0.022
(.978)

50-149(b) 57.3±8.7 15.4±3.1 57.3±8.8 33.4±5.1
≥ 150(c) 56.9±7.9 16.6±3.1 58.5±7.7 33.4±5.9

Number of 
person contacted 
on offline within 
them socializing 
through SNS

Seldom or never 58.4±8.1

1.270
(.285)

16.3±3.2

1.402
(.242)

58.5±9.0

0.246
(.864)

34.1±5.2

0.819
(.484)

Half 56.5±7.6 16.6±3.2 57.8±8.4 33.4±5.2

More than half 56.2±9.3 15.6±3.0 58.0±8.0 32.9±5.6

Most 55.9±8.7 16.2±3.7 59.0±6.9 33.8±5.9

Purpose of using 
SNS

Socialize & associate 56.0±6.8

1.719
(.146)

15.3±4.5

0.507
(.730)

58.9±7.1

0.039
(.997)

33.9±5.6

0.791
(.532)

To know recent status 
of persons socializing on 
SNS

56.9±7.5 16.3±3.0 58.3±7.9 34.1±5.0

In order not to be left 
behind 50.6±8.1 15.1±3.3 57.6±7.1 30.7±5.7

To share information or 
knowledge 59.0±8.5 15.9±3.7 58.3±10.3 32.9±5.2

For my hobbies & 
leisure 56.5±8.9 16.2±3.2 58.2±7.9 34.5±5.7

* p<.05

<Table 4> The ways of coping according to Demographic & SNS Usage Characteristics         (N=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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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 o t i o n a 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Mental health 
level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E m o t i o n a l 
relieving

Wishful
thinking

1 2 3 4 5 6 7 8

1 1

2
.504**
<.001

1

3
.535**
<.001

.711**
<.001

1

4
.731**
<.001

.883**
<.001

.919**
<.001

1

5
.205**
<.001

.382**
<.001

.437**
<.001

.422**
<.001

1

6
.219**
<.001

.340**
<.001

.383**
<.001

.383**
<.001

.487**
<.001

1

7
-.086
.138

.109

.059
.066
.254

.053

.359
.435**
<.001

.223**
<.001

1

8
.114*
.048

.178**

.002
.186**
.001

.193**

.001
.620**
<.001

.442**
<.001

.511**
<.001

1

*P<.05   **P<.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Ways of Coping

SNS의 이용이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20대의 SNS 이용량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14년에는 1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등 

연령층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KISDI, 
2015)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SNS 이용

과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를 조

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SNS 이용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

빙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가  

50.9점이었으며, 하부요인 중 사회적 웰빙이 평균 

44.8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한국 경찰 공무원 525
명을 대상으로 정신적 웰빙을 조사한 Kang 
Chan-Jo(2012)의 연구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SNS 이용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ang Chan-Jo(2012) 연구에서

도 사회적 웰빙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

수(The Better Life Index)’ 중 개인이 위기에 처했

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공동

체)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0점으로 36위 꼴찌

를 차지하였고, 건강(31위), 일과 삶의 균형(33위), 

삶의 만족도(29위) 등에서도 최하위 수준(OECD, 
2015)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이는 한국인들이 장시간 학업과 노동으로 인

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건강하지도 행

복하지도 않음(Hankyoreh newspaper, 2015)을 보

여주는 결과로 한국인들의 정신적 웰빙에 대한 

관심과 정신적 웰빙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은 연결과 소통이 중

요한 소셜 미디어 관계망이 발달한 나라이므로 

SNS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과 이를 활

용한 긍정적 관계형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SNS를 적절히 이용

하면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 면대면 의사소

통의 장을 확장하고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며, 
전문가나 타 학교 학생 등 외부 인적 자원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및 다양성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Lee June et al., 2013)이
므로 SNS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

다.
본 연구대상인 SNS 이용 대학생들은 스트레스 

대처시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지지적 대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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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처를 정서중심적 대처나 소망적 사고의 

소극적 대처보다 많이 사용한 반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Jee-Young(2010)의 연구에서는 

소망적 사고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

회지지적 대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

처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Lee Jee-Young(2010)의 연구가 여자 간호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전체 대학

생 중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20대 SNS 이용자들이 개방형 페이스북을 선호하

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를, 여성의 경우 정서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Jo Da-Hyun 
2014)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는 남성의 경우에 문제중심적 대처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아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Jo 
Da-Hyun, 2014).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정신적 웰빙의 차이

는 여성보다 남성의 정신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Kang 
Chan-Jo(20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여성이 63%의 비율을 차지한 본 

연구와는 달리 Kang Chan-Jo(2012)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비율(89.1%)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성적의 경우 다른 연구에서 성적을 

변수로 정신적 웰빙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대학생의 경우 학교성적

이 낮으면 스트레스가 높고(Kim Na-Young, 201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Lee 
Ha-Na et al., 2006)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성적이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정서적 웰빙 점수

가 유의하게 높았다.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

스 대처의 차이를 살펴보면 SNS 이용을 위해 사

용하는 기기에서 정신적 웰빙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개인용 PC’를 사용하는 대

상자들보다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

용하였다. 이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비

해 모바일 환경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동성, 즉시접속성과 개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Choi Se-Kyoung·Kwak Kyu-Tae & 
Lee Bong-Gyou, 2012) 편리하고 접속하는데 더 

적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SNS 이용자들은 개인용 PC를 사용하는 사람

들보다는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가장 선호하는 SNS 종류에서는 블

로그 이용자보다 프로필기반서비스 이용자들의 

사회적 웰빙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페이스북

과 같은 프로필기반서비스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로 친교활동을 

증가시켜 이것이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

를 보이고 있다. 즉 평소에 친교 활동을 많이 하

는 사람이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

는 지인들과 자주 소통하고 이것으로 인해 고독

을 적게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Keum Hee-Jo, 2011; Lee Ji-Eun & Sung 
Dong-Kyu, 2013). 페이스북의 경우 다른 SNS에 

비해 자기노출의 수준이 높고 자기노출의 수준과 

사회적 관계형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Pempek․Yermolayeva & Calvert, 2009; Lee Ji-Eun 
& Sung Dong-Kyu, 2013) 프로필기반서비스 이용

자들의 사회적 웰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노출과 외향성은 온라인 대인관계 형성과 유

지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SNS 상호작용에도 긍정

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Choi Se-Kyoung et al., 
2012)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용자들은 스트레스 

대처시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SNS 이용자들의 정신적 웰빙 

증진과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를 위해서는 커뮤니

케이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SNS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의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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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다. SNS를 사용하는 20․30대 1051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Kwon Jung-Hye 등(2013)의 연구에

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조금 가까운 사람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 등 사회적 관계의 강도에 따

라 온오프라인의 접촉빈도, 접촉인원수, 관계유지

행동의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오프

라인 관계행동의 질과 온라인 관계행동의 질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청소년의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

향은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또한 높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오프라인 관계

유지행동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년의 정신적 

웰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Woo, 
Sung-BumᆞYang, Eun-Joo & Kwon, Jung-Hye, 
2013). 이는 SNS 인맥 중 오프라인으로 관리하지 

않는 인맥이 대부분인 경우에 정신적 웰빙, 정서

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 점수 모두에

서 유의하게 낮았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

다. SNS 인맥 관리가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할 때 현실에서의 면대면 관계를 함께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NS 인맥이 많을수록 사

회적지지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대인관계가 오프라인보다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 

적은 노력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의 친밀감

과 관계없이 일정한 양상으로 관계유지행동이 이

루어지는 특성(Kwon Jung-Hye et al., 2013)과 관

련이 있겠다. Kwon Jung-Hye 등(2013)에 의하면 

오프라인에서 느끼는 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고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적극

적인 관계유지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오프라인과 

다르게 온라인의 대인관계에서는 관계유지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관계유지가 가능하므로 

SNS 인맥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SNS 상호

작용과 실제 대인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인맥

관리 유형에 따른 정신적 웰빙이나 스트레스 대

처방식의 차이들을 파악하여 인터넷 기반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많

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을 골

고루 사용하였다. 이는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자신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온라

인 교류가 증가하게 되어(Keum Hee-Jo, 2011) 다

양한 스트레스 대처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정신적 

웰빙, 정서적 웰빙, 사회적 웰빙, 심리적 웰빙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대처, 소망적 사고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정신적 웰빙

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정신적 웰빙

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상관을 조사한 연구가 없

어 정신적 웰빙과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행복

감과 스트레스 대처방법 간의 상관을 조사한 연

구를 살펴보았다. 서울 시내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44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스트레스 

대처방법 간의 상관을 조사한 Lee Ha-Na 등 

(2006)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적극적 대처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이, 소극적 대처 중 소망적 사고와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정서중심적 사고와는 유의미

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소극적 대적방식과는 

부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행복감이 높을수록 전

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거나 회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거

나 필요한 도움을 찾는 형태의 적극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SNS 상호작용이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NS 이

용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에 차이를 보인 SNS 특성들은 개인의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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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성향, 온·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관계의 질, 
대인관계의 친밀감 등에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증적인 기존 문헌이 부족하여 각 요인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유나 동인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해석이나 근거가 뒷받침 되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와 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는 연구들이 다각도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SNS 이용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스트

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밝혔으며 정신적 웰빙

을 향상시키기 위한 SNS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NS 이용 대학생들의 정서적 웰빙

향상 및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SNS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SNS 이용 

대학생들의 정신적 웰빙 점수는 낮았고, 스트레

스 대처시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

며, 정신적 웰빙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정신적 웰빙은 성별, 성적, 가

장 선호하는 SNS 종류, SNS 인맥 중 오프라인으

로 관리하지 않는 인맥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스

트레스 대처 방식은 성별, 성적, SNS 이용시 사

용하는 기기, 가장 선호하는 SNS 종류, SNS 인

맥 수, SNS 이용기간, 하루평균 SNS 이용시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령층을 확대하여 

SNS 상호작용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신적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SNS 
이용 대학생들이 SNS를 통한 다양한 인적 자원

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및 다양

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SNS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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